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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호실적 바탕으로 주당 246원 현금 배당 실시 

▶ 60억 규모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 

 

[2022-12-22]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대표이사 이형환)가 사상최대 실적을 바탕

으로 주주이익 환원을 위해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트렉스는 12월 22일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246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배

당금 총액은 60억원 규모로 배당 기준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최종 배당 금액은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모트렉스 이형환 대표이사는 “그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영실적을 기반으로 주주분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트렉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의 견고함은 물론 향후에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통해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

주친화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모트렉스는 차별화된 사업경쟁력을 갖추며 매출과 이익 모두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올 3

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3,984억으로 전년 동기 3,287억 보다 21.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360억, 338억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8%, 48.2% 증가하는 등 고속성장

을 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침체 여건 속에서도 모트렉스는 연초 대비 

주가가 약 70%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 비즈니스 아이템인 IVI가 자율주행, 스마트카 시대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P와 Q의 동반성장이 실적성장에 큰 요인”이라며,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신사업들과 자회사인 전진건설로봇의 성장모멘텀 역시 당사의 비전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